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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코스 산재한 싱글의 참맛 만끽

이번에 소개하는 코스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흔히 관악산 A코스라고 불린다.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‘삼성산 A코스’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. 삼성산 코스의 특징

은 대단히 많은 자전거 코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. 이 코스들은 A, B, C 등을 코스 앞에 붙여서 부른다. 하지만 이 코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사

랑받은 길은 단연 A코스다. 다른 코스들도 A코스를 타다가 갈래길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코스 중에서도 형님뻘이라고 할 만하다.

난이도가 중급 정도 되므로 초급자는 진땀 꽤나 흘릴 것이다. 하지만 초급자가 엄두도 못 낼만큼 무시무시한 코스

는 아니다. 달리다가 코스가 험해서 타고 넘을 자신이 없을 때는 과감히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고 자전거를 들쳐 맨

후 오르내리면 된다. 코스 길이도 산길로만 따지면 5㎞가 조금 넘으므로 그리 길지 않다. 갖은 형태의 코스를 만날

수 있어 재미가 쏠쏠하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동호인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. 가장 큰 문제는 초중반에 비슷비슷한 모양의 갈림

길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. 누구를 따라 몇 번 이 코스를 탔다 하더라도 혼자 가면 찾기가 매우 난해해진다. 따라서

이 코스를 타고자 한다면 글 후반부에 있는 지역 MTB숍이나 동호인들에게 길잡이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. 대부분

의 MTB 동호인들은 낯선 동료들에게 코스 알려주는 것을 매우 즐거워한다.

신성초교 건너편 골목길에서 시작

삼성산 A코스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흙길, 돌길을 만날 수 있다.

약수터에서 산으로 오르는 코스. 100m
전방에서 T자 갈림길을 만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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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 시작은 관악구 신림2동 신성초교 길 건너편에 있는 훼미리마트 편의점 옆 골목길이다. 포장도로를 따라 가다 멀리 봤을 때 신도아파트가 보이면 제대로

길을 든 것이다. 시작점에서 600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오른쪽 아파트 사이의 급한 비탈로 우회전한다<2>. 초입에 ‘금호싱싱어린이집·분룡사’ 이정표가 있으

므로 참고한다. 꽤 급한 경사를 300m 오르면 연립주택 사이로 오롯이 자리한 흙길을 만난다<3>. 본격적인 싱글트랙의 시작점인 셈이다.

대개의 코스 초입이 그렇듯 업힐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. 꽤 넓은 폭의 싱글트랙을 450m 가량 오르다 오른쪽 45도

방향으로 보이는 좁은 싱글트랙으로 들어간다<4>. 이 갈림길을 만나기 얼마 전에도 ‘산우회’라는 큰 푯말이 있는

갈림길이 있지만, 그곳에서 갈림길로 가면 안 된다.

낮은 경사의 내리막과 오르막을 약 250m 정도 내달리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있는 넓은 공터를 만난다<5>. 여

기서는 그대로 가로질러 직진한다. 만약 코스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신경

을 바짝 써야 한다. 농구장을 지난 지 3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만나는 Y자 갈림길<6>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

은 나무다리 방면으로 진행한다.

 

200m 더 가다 만나는 길림길<7>에서는 오른쪽, 다시 130m 가다 만나는 Y자 갈림길<8>에서는 우회전한 뒤 10여

m 후에 다시 좌회전한다. 100m 채 못가서 왼편 멀리 정자가 보인다면 제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. 정자 방면으로

업힐<9> 한 후 정자를 왼쪽에 두고 지나간다. 이곳이 약수터인데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 사람들이 약수를 받고

있어야 이곳이 물 먹는 곳이라는 것을 눈치 챌 정도다.

초중반 길 찾기에 매우 신중해야

물 보급을 마쳤다면 정자에서 정상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업힐을 오른다. 100여m를 오르면 갑자기 넓은 길이 나오

는 T자 삼거리를 만난다<10>. 약간 내리막인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200m 정도 달리면 다시 Y자 갈림길을 만난다<

11>. 왼쪽 멀리 배드민턴장이 보이지만 자전거 코스는 오른쪽이다. 약 30m 가다 왼편으로 좁은 코스가 보이면 이

길로 다시 좌회전해야 한다. 그대로 직진하면 다시 하산해 버리므로 주의한다.

오랜만에 갈림길 없는 길을 350m 정도 달린다. 350m 구간의 마지막 50여m는 매우 험해서 결국 끌고 오르게 되는

데, 이 구간을 지나면 갑자기 길이 넓어지면서 이정표가 있는 사거리를 만난다<12>. 이곳에서는 오른쪽 산복터널

방면으로 진행한다. 길이 넓어서 등산객들이 있어도 마찰이 없는 구간이다.

 

약 400m 가면 왼편으로 헬기장<13>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. 그냥 직진하면 헬기장을 거치지 않고 코스를 탈 수 있

지만 코스에서 불과 30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므로 가급적 헬기장에서 시원한 조망을 감상하고 가길 권한다. 실제

헬기장은 이 코스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.

신성초교 건너편의 훼미리마트 편의점 사이 골목길에서 코스가 시작된다.

작은 개울도 몇 개쯤 지난다. 자신 없다면
이런 구간 역시 끌고 가자.

코스 후반부에는 좁은 싱글트랙으로
다운힐이 이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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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기장을 지나 100m 채 못가서 중요한 갈림길을 만난다<14>. 직진하면 좋겠지만 이곳에서 90도 좌회전해야 하는 것이다. 이후로는 1.5㎞ 구간에 눈에 띄는

갈림길이 없다. 또 코스 대부분이 다운힐로 이뤄져 있어 풀서스펜션 자전거라면 속도감 있는 다운힐의 묘미를 기대해도 좋다.

신나게 달리다가 오르막을 400m 타면 눈앞에 가파른 암반언덕이 나온다<15>. 상급자들은 타고 오르기도 하지만 대게는 초반부터 포기하고 끌고 오르는 구

간이다. 잠깐 끌고 오른 후 왼쪽으로 100여m 정도 가면 나오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270도 우회전한다<16>.

이후로는 코스가 끝나는 곳까지 갈림길도 거의 없고, 갈림길이 있다 해도 그냥 직진하면 된다. 또 이 구간은 다운힐로 이뤄져 있으며 코스 난이도도 높지 않아

A코스의 백미로 불린다. 다만 한 구간만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자신 없다면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낫다.

A코스 역순으로 원점회귀하기

코스 소개를 온통 갈림길만 설명하다 끝내는 것 같다. 하지만 복잡한 길 찾기를 한 것 이상의 보람을 느낄 만큼 다양한 코스를 섭렵할 수 있다. 취재일 전후로

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끊임없이 내리던 터라 취재당일은 너무 경황이 없었다. 그래서 미처 주황색의 자전거코스 표지기를 준비하지 못했다. 하지만 9월 중으

로 각 갈림길마다 주황색 표지기를 나뭇가지마다 걸어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면 길 찾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.

이 코스를 다 탄 후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오른쪽 도로로 다운힐을 하면 남부순환도로를 만난다. 하지만 많은 동호인들은 A코스를 거꾸로 타서 원점회귀

하기도 한다. A코스를 역순으로 타는 코스는 ‘Z코스’라고 부른다. 즉, 이 A코스는 삼성산 코스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. 편도로 따지면 소요시간이 40분에서 1

시간 정도 걸리므로 몸풀기 코스로 딱이다.

헬기장. 왼쪽으로 삼성산 정상이 보이고, 정면으로는 관악구, 구로구, 영등포구가 조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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